
아시아의 여러 섬유 기계 국제전을  

“격년으로 중국에서 개최”키로 단일화 추진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지에서 개최되어 온 국제적 섬유 기계전이 하

나로 뭉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최대 섬유 기계전이라고 하는 

중국 국제 섬유 기계전(CITME)과 유럽 섬유 기계 제조 연맹(CEMATEX)이 

주최하며, 일본 섬유 기계 협회가 협찬하는 “ITMA 아시아”가 하나로 통합하

여 2008년의 상하이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중국에서 격년으로 개최하게 되었

다. 새로운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개최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이어지자, 기

계 메이커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던 동아시아의 국제적 섬유 기계 전시회는 

단일화되어 중국에서 1년 걸러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베이징(北京)에서 1988년부터 2년에 1번씩, 9번 개최해 온 CITME의 주최자

인 중국 방직 공업 협회나 중국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에 의하면, 중국을 비

롯한 아시아 각지에서 섬유 기계의 대형 전시회가 계속 늘어나 기계 메이커

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커져 CEMATEX와 상의한 결과 합의를 보았다. 

중국에서 CITME 다음으로 큰 전시회인 상하이 국제 섬유 공업전(Shanghai 

TEX)에도 단일화에 합류하기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합의를 못

보고 있다. 반대로 과거에 2년 걸러 개최해 온 상하이 텍스측은 서둘러 2006

년부터 매년 개최한다고 발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2006년 7월에는 상하

이와 10월에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두 개 국제 전시회가 충돌하게 된다. 

CITME는 CEMATEX와의 상의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섬유 기계 업계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는 2006년 CITME(베이징), 2007년 ITMA(뮌헨)가 

성공하도록 발표한 중국ㆍ유럽ㆍ일본 3자 공동 성명을 확인하고, 2008년 상

하이전을 시작으로 중국에서의 격년 개최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일본 섬유 

기계 협회는 2008년 통합 문제에 대하여 정식으로 논의나 기관 결정은 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 측은 좋은 분위기로 거의 합의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태가 이대로 추진되면 동아시아에서의 섬유 기계 국제전은 2006년 7월

에 상하이, 10월에 베이징, 2007년과 2008년에는 모두 상하이에서 개최하게 

된다. 하기는 2010년 이후로는 베이징을 비롯하여 화북이나 중국 내륙에서 

개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 


